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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정책硏, 『영혼 돌봄의 정치 – 플라톤 정치철학의 기원과 전개』 서평회 16일 개최




  
아산정책연구원(원장 함재봉)은 16일(수) 오후 6시 30분 종로구 경희궁 1가길 소재 연구원에서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박성우 교수의 저서 『영혼 돌봄의 정치 – 플라톤 정치철학의 기원과 전개』를 주제로 ‘제 4회 아산서평모임’을 개최한다.

정수복 작가의 사회로 저자인 박성우 교수가 발제하며 김용민(한국외국어대학교),    박충구(감리교신학대학)교수가 지정 토론자로 나선다. 이외에 김홍우(서울대학교), 송대현(성균관대학교), 전경옥(숙명여자대학교)교수 등 각계 학자들이 서평위원으로 참여한다.

*이번 모임에 이어 11월 18일 제 5회 ‘아산서평모임’이 개최될 예정이다.

*행사 참석은 초청자에 한해 가능하며, 도서는 개별 구입하셔야 합니다.
*행사 취재 및 참석을 희망하는 언론인은 홍보실(communications@asaninst.org / 
02-3701-7349)로 15일(화) 오전 10시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자료1] 《제4회 아산서평모임》 행사개요
*[참고 자료2] 박성우 교수 약력
*[참고 자료3] 『영혼 돌봄의 정치 – 플라톤 정치철학의 기원과 전개』 출판사 서평
*[참고 자료4] 주요 참석자 약력
	아산정책연구원 (원장 함재봉, www.asaninst.org)은 객관적이면서 수준 높은 공공정책 연구를 수행하는 독립적인 연구기관입니다. 한반도, 동아시아, 그리고 지구촌의 현안에 대한 깊이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국민과 정책결정자들이 합리적이고 공공의 복리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정책을 선택하도록 돕는 싱크탱크의 역할을 지향합니다. 2008년 설립 이후 국내외 학술교류, 아산플래넘, 아산핵포럼과 같은 대규모 국제회의 개최, 《China’s Foreign Policy》, 《Japan in Crisis》, 《출구가 없다》, 《14호 수용소 탈출》, 《고아원 원장의 아들》《선거연구 시리즈 1,2,3》연구 서적 출간 등의 활발한 연구활동을 하고 있으며, 2014년 펜실베니아대 주관의 세계싱크탱크 랭킹 지역부문에서는  6위를 차지하였고, ‘세계 최고 국제회의’ 부문에도 국내 싱크탱크로는 유일하게 선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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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회 아 산 서 평 모 임

『영혼 돌봄의 정치 - 플라톤 정치철학의 기원과 전개』
(인간사랑, 2014)


일시: 2015년 9월 16일(수) 18:30 – 21:00
장소: 아산정책연구원 2층 회의실
주관: 아산정책연구원 한국학연구센터

	18:30~19:00
	저녁 식사  

	19:00~19:05
	인사말

	
	김석근, 아산정책연구원 

	19:05~19:10
	연사자 소개

	
	정수복, 사회학자/작가 

	19:10~19:45
	발제 및 지정토론 

	발제 
및
지정토론
	사회자
	정수복 

	
	발제자
	“영혼 돌봄의 정치: 플라톤 정치철학의 기원과 전개”

	
	
	박성우, 서울대학교  

	
	토론자
	“영혼의 정치는 곧 교육이다”                    

	
	
	김용민, 한국외국어대학교

	
	
	“영혼 구원의 정치와 그 모호함에 대하여“

	
	
	박충구, 감리교신학대학교 

	19:45~19:55
	휴식 

	19:55~21:00
	자유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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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우 교수 약력 소개

[image: D:\JW\언론관련\제 4회 아산 서평모임\박성우 교수님.jpg]

박성우 교수는 서울대학교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시카고 대학 정치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중앙대학교 정치국제학과 교수를 역임했으며, 현재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에 재직하고 있다. 주요 연구분야는 고대정치사상, 국제정치사상, 현대정치이론 등이다. 저서 『영혼 돌봄의 정치』외에 공저로 『한국 민주주의의 도전과 극복』(인간사랑, 2013),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와 전망』(인간사랑, 2013), 『국익을 찾아서』(명인문화사, 2013)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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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혼 돌봄의 정치 - 플라톤 정치철학의 기원과 전개 』
[image: D:\JW\언론관련\제 4회 아산 서평모임\d\책정보, 영혼 돌봄의 정치 _ 네이버 책_files\07520735(2).jpg]
- 출판사 서평
이 책은 플라톤 정치철학의 기원이 정치와 철학의 갈등에 있으며, 그 갈등에 대한 대응이 플라톤 정치철학의 전개 과정이라고 해석한다. 정치와 철학의 갈등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플라톤 정치철학을 필자는 “영혼 돌봄의 정치”로 개념화한다. 한편, 이 책의 시작과 끝은 현대 정치에 대한 비판으로 이뤄져 있다. 이 책은 자유주의 정치이론의 한계를 지적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영혼 돌봄의 정치”의 현대적 적용 가능성에 대한 논의로 마무리된다. 필자에게 “영혼 돌봄의 정치”는 한편으로 플라톤 정치철학의 핵심 주제이고, 다른 한편으로 현대정치와 현대정치이론에 대한 대안이다.     
정치와 철학의 갈등은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물음에 접근하면서 시작한다. 이 물음은 본질적으로 철학적이다. 극단적 상대주의나 회의주의를 취하지 않는 한, 이 물음은 자연스레 “좋은 삶이란 과연 무엇인가”라는 물음으로 옮겨지고, 결국 좋음 자체에 대한 철학적 탐구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러한 철학적 탐구와는 별도로 좋은 삶의 실천은 종종 정치적 연대와 충성심, 적어도 공동체의 유지를 위한 시민적 덕성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좋은 삶에 대한 철학적 추구가 공동체에 의해서 순순히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수 있고, 또 공동체의 요구 사항이 반철학적일 가능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정치사상, 특히 자유주의 정치이론은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을 구별함으로써 정치와 철학의 갈등을 피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좋은 삶의 추구를 사적 영역에만 묶어 두고, 공적 영역은 그저 그 조건만을 충족시켜 주는 것으로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현대 사회는 더 이상 정치와 철학의 갈등을 문제시 하지 않는다. 그러나 필자는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물음이 다시금 공적 영역에서 제기되어야 한다고 보고, 이에 따라 정치와 철학의 갈등도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본다. 필자에게 플라톤 정치철학은 현대 정치의 한계를 지적하고, 좋은 삶의 추구를 둘러싼 정치철학적 성찰을 촉구하는 통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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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참석자 약력

[image: ]김용민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미국 시카고대학교 정치학 박사 
【주요 저서】  『서양 근대 정치사상사』(책세상, 2007, 공저)
             『루소의 정치철학』(인간사랑, 2004)


[image: ]박충구  
감리교신학대학교 기독교윤리학 교수  
미국 Drew 대학교 대학원 철학 박사  
【주요 저서】 『종교의 두 얼굴: 평화와 폭력』(홍성사, 2013)
            『예수의 윤리』(기독교 서회, 2005)
            『신앙공동체 윤리학』(기독교 서회, 2005)

사회자 
[image: ]정수복 사회학자/작가
파리 사회과학고등연구원 EHESS 사회학 박사
파리 사회과학고등연구원 객원교수 역임 
KBS TV <정수복의 세상 읽기>, CBS 라디오 <시사자키> 진행(前)
【주요 저서】 『책에 대해 던지는 7가지 질문』(로도스, 2013)
  『한국인의 문화적 문법』(생각의나무, 2012)
                              『파리를 생각한다』(문학과지성사,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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